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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국립수과원, 남극 어류 147종 국문명과 명명 원칙 제정

□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과 남극해에 서식

하는 어류 147종의 한국어 표준명과 명명 원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표준명 제정 작업에서는 ‘비막치어’, ‘메로’, ‘이빨물고기’ 등 혼용되던 

명칭을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로 일원화했으며, ‘실버피쉬’ 등 외래어 표기를 

‘남극은암치’로 개선하는 등 이름이 통일되지 않았거나 외래어·학명 등

으로 표기되던 남극 어류 147종의 국문 명칭을 새로 정했다.

□ 남극에는 2,000종 이상의 어류가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지연구소 김

진형 박사 연구팀과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연구팀은 이 중 남극해

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 147종을 선별했으며, 생태ㆍ형태적 특성과 함께, 

과학적·언어적 일관성, 국제 명명 관례를 고려해 명명했다.

□ 그동안 남극 어류는 명칭 혼용과 외래어 의존으로 어업·학술연구·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표준명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연구자와 국민이 남극 어류를 더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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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구 결과는 학술지 『한국어류학회지』 제37-3호에 게재*되었다. 지난 

2024년 4월 극지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첫 성과

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 남극 어류 종의 국문명 제정 및 명명 원칙에 대한 연구

□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남극 어류는 미래 인류의 식량과 생명 자원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크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극지 해양생물 자원 연구를 

확대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 생물

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남극 어류 명칭 개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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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남극 어류 명칭 개선 예시

(기존) 실버피쉬 → (외래어 개선) 남극은암치

(기존) 비막치어, 메로 → (혼용 명칭 개선)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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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남극대구 → (혼용 명칭 개선) 검정돌치

(기존) Antarctic spiny plunderfish → (신규 명칭 부여) 남극가시얼음치


